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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무효청구기간은 10년 사이 2배 증가, 특허무효는 년 4.4%씩 감소

□ 특허심판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 구체적으로,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기간이 ’08년 2.1년에서 ’17년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08년 22.9%에서 ’17년 53.0%로 대폭 높아진데

기인한다. 이런 비중 변화는 기업이 기술 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청소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

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짧은 기술싸이클이 심판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화학, 기계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 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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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10년간 무효심판이 확정(종결)된 건수는 4,219건이고, 이중

49.4%인 2,086건이 최종적으로 권리 소멸되었다. 심판확정 건수는

연평균 400여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리소멸 건수는 ’08년

253건에서 ’17년 17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업의 특허

전략 변화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즉, 기존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대상으로 청구하였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되는 청구항만을 선별하여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부무효 청구율 : (’08) 12.7% → (’12) 13.7% → (’15) 21.6% → (’17) 23.4%

□ 특허심판원 심결이후 확정(종결)까지 소요기간은 ’17년 7.2개월로

짧아지는 추세다. 이는 특허심판원 심결 중에서 법원에 가지 않는

심결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 심결부터 확정까지 소요기간 : (’08) 8.4개월 → (’17) 7.2개월

ㅇ 아울러, 법원에 소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심판결과를 뒤집는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원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 현황 : (’06) 65건 → (’15) 41건

□ 특허심판원 강흠정 심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특허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특허전략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황현주 주무관(☎ 042-481-57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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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특허 등록이후 소멸까지 심판으로 본 특허

◎ 최근 10년(’08~’17)간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청구 및 심결

확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 동향 및 심판 품질 추이를 살펴봄

- 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의

무효가능성이 있을 때 특허권자와 경쟁업자 사이에 발생

 ※ 분석 대상 : 최근 10년간 특허 무효심판

· (청구) 10,058건, (심결) 9,677건, (심결확정) 등록원부에 통보된 6,652건
· 법원 취소판결, 정정무효심판 및 의약품 허가특허 무효사건을 제외

◎ 특허권 등록 후 최근 10년간 당사자계 심판(무효, 권리범위확인)이

청구까지 평균 4년 소요, 심결 확정까지는 5년 4개월 소요

⇨ (무효청구까지 4년) 최근 등록 특허에 대한 청구 감소, 오래된

특허에 대한 청구 증가세 → 특허선점↑, 권리활용시기 늦어짐

* (기술분야) 생활용품, 전기통신 분야가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권리 활용시기
빠르며, 화학, 기계분야는 기술개발 후 활용까지 장기간이 소요

⇨ (심결확정까지 5년 4개월) 법원 불복 없이 종결(확정)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법원의 심결취소에 의한 재심리비율은 감소

→ 심판 신뢰도 및 품질 향상

< 특허권 등록이후 심판결과의 확정까지 평균소요기간(년) >

          권리등록       심판청구   심결   확정

당사자계 4년 9개월 7개월 (合 5년 4개월)

무효심판 3년 4개월 11개월 7개월 (合 4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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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무효심판 청구건수 및 등록연차기간별 청구비중 추이(건, %) 

구분 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상 합계

2008년 295 193 73 57 15 633
(46.6%) (30.5%) (11.5%) (9.0%) (2.4%) (100%)

2017년 100 108 101 87 47 443
(22.6%) (24.4%) (22.8%) (19.6%) (10.6%) (100%)

(’08대비) 감 24.0%p 감 6.1%p 증 11.3%p 증 10.6%p 증 8.2%p -

<표2> 심결확정 대비 권리무효(소멸) 추이(건, %)

확정년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심결확정 449 415 439 458 473 437 365 422 328 433 4,219
권리소멸 253 235 237 227 247 221 180 184 132 170 2,086
비율(%) 56.3 56.6 54.0 49.6 52.2 50.6 49.3 43.6 40.2 39.3 49.4

* 특허등록원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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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원의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 현황(건, %)

      원심결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심결건수 386 551 535 448 515 592 626 521 500 489

법원 심결취소에 
따른 재심리건수 65 66 70 34 55 80 62 75 52 41

재심리율
(심결대비) 16.8 12.0 13.1 7.6 10.7 13.5 9.9 14.4 10.4 8.4

*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사건 제외


